
광폭시트 시장“대변화" 
대림 생산 개시 … HDPE 및 E V A시트 1 0 0 0만M2

올해 상반기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던 방수시트 시장은 대림산업이 6m 광폭 방수시트를 본격

생산하게 됨에 따라 수입 및 국내 제품과의 경쟁구조가 변하고 있다. 

국내 방수시트 시장은 대림산업(지오시트)외에 뉴프라, 성진화공, 고려화학, 동선특수재료, 일품엔프

라스, 백상, 우천산업 등 1 4개 기업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제품으로는 콘테크 등 4개 기업이 공급해

왔다.

그러나 국내 제품은 대림산업만이 6m 광폭 방수시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뉴프라도 최대 4 . 5 m까지

생산할 뿐 이외 1 2기업 들은 2 m이하의 제품만 생산하고 있어 대림산업이 생산하기 전까지는 6 m광

폭 방수시트는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다.

현재 방수시트를 수입하고 있는 기업은 C o n t e c h가 미국 N S C제품을 수입ㆍ공급하고 있으며 거신은

G u n d l e (미국), 일광은 미국 Poly America, 유일이 S L T제품을 수입하고 있다.

그러니 이들 수입기업들은 대림산업이 광폭시트를 국산화하고 시장공략에 나서자 가격경쟁력 약화

로 수입은 계속하는 한편 대림산업의 대리점 역할을 위해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현재 방수시트 시장은 HDPE 및 E V A방수시트가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시장규모는HDPE 방수시트

는 1 5 0만㎡, EVA 방수시트는 8 0 ~ 9 0만㎡로 추정되고 있다.

또한 9 7년에는 HDPE 및 E V A가 각각 6 7 0만㎡, 400만㎡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합성수지

기준으로는 각각 9 0 0 0톤, 3500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.

가격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인 두께 1.5mm 기준 ㎡당 6 6 0 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.

유통경로는 관급의 경우 조달청, 플래스틱공업협동조합, 시ㆍ군청 등이며 사급은 건설회사 등으로

향후 조달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조달청으로 창구가 일원화 될 예정이다.

주 용도는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으로 HDPE 방수시트는 도시 쓰레기 매립장, 산업폐기물 처

리장, 공장폐수 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등의 고형폐기물이 대부분이며 EVA 방수시트는 지하터널 방

수, 인공연못, 저수지, 양어장 등 주로 물을 저장하는 곳에 사용되고 있다.

한편 대림산업이 이와같이 계속 플래스틱 가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석유화학 기초원료부터

플래스틱 가공부문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며 9 0년대 후반에는 목재, 철강, 콘크리트 등

건자재의 상당부분이 플래스틱으로의 대체가 예상됨에 따라 건설사업부와 연관이 있는 건자재를 중

심으로 전개하고 있다.

이를위해 지난 9 1년9월 충남연기군에 1 5 0억원을 투자, PE방수시트를 비롯한 플래스틱 가공공장 건

설에 착수 현재 가동중에 있다.

가동한 신규사업은 4 0억원을 투자한 방수시트(Geomembrane) 2개라인을 비롯, 총 1 3개 라인을 설치

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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